
축   전
 
  황선우 선수에게

  황선우 선수가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

에서 2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하여 한국 수영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특히 기초 종목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선 8위로 어렵게 결승에 진출을 하여 불리한 레인을 

배정 받았음에도 황선우 선수가 보여준 기적의 레이스는  

국민들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금빛 역영이었습니다. 

더욱이 1분 40초대의 벽을 깨고 종전 아시아 기록을 1초 

27이나 단축하여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케 하였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황선우 선수의 앞으로의 도전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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